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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2월 26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2.25.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 2021. 2. 25(목) 담당부서 구주통상과

담당과장 송주호 과장(044-203-5660) 담 당 자 전우표 서기관(044-203-5665)

제2차 한-동유럽(V4 Plus) 경제통상 포럼 개최

- 올해 기후변화 최대 현안, 한-V4 탄소통상 협력해야 -

- 유 본부장, 친환경 제품과 투자 촉진에 상호 공조 제안 -

※ V4 Plus: V4(‘91년 헝가리 비세그라드(Visegrad) 에서 결성된 폴란드·헝가리·체코·슬로바키아 협의체) + 인접 국가

□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.25일(목)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2차

한-V4 Plus 경제통상 포럼에 참석하여 유럽의 주요 생산거점이자

우리기업 진출이 활발한 V4 지역과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딜(Green Deal)

협력을 위한 방안을 관련 기업인, 전문가 등과 논의함

   * ’20.10월 한-V4 Plus 경제통상포럼 출범 및 제1차 포럼 개최(주제: 그린 모빌리티)

ㅇ V4 지역은 유럽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인적자원 등으로
유럽연합(EU)에 편입된 후 유럽의 공장으로 부상하였으며,

ㅇ 우리 기업들도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V4 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,

특히 최근에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V4 투자의
중요성이 더욱 높아짐

< 포럼 개요 >

 ◇ 일시 / 장소 : ’21.2.25(목) 15:00~16:50 / 대한상공회의소 1층 EC룸

 ◇ 참석자 : (정부)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

             (대한상의) 상근 부회장

             (기업) 현대차그룹, LG에너지솔루션, 삼성SDI, 포스코, 삼성전자, 두산밥켓, 효성첨단소재

             (기관 · 전문가) H2 KOREA, 코트라, 에너지경제연구원, 에너지기술평가원, 무역보험공사 등 

 ◇ 주  제 : 탄소중립 위한 전기차, 수소경제 등 그린딜 협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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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유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이후 저탄소 및 디지털 경제로의

전환,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등으로 세계 경제와 통상에 새로운

질서가 형성되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하면서,

ㅇ 특히,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과 미국 파리기후변화협약(Paris Climate

Change Accord) 복귀 등으로 올해는 기후변화와 환경이 최대 현안이

될 것으로 전망함

   * 주요국 탄소중립선언 : EU(’19.12), 중국(’20.9), 일본(’20.10), 우리나라(‘20.12)

□ 유 본부장은 한국과 V4간 경제협력은 우호 관계를 지속하며 그간

많은 성과를 창출해 왔으며, 앞으로 한층 더 발전하려면 세계 흐름에

맞춰 그린(Green)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,

ㅇ 양측 간 그린 협력이 촉진되고 실질 성과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각종

협력 채널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투자애로 해소 등에 적극 나서고

R&D, KSP 등 기존 공동사업들도 정비해 나가겠다고 함

ㅇ 또한,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촉진하고 탄소국경세 등

조치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이뤄지도록 통상 차원에서도 한-V4 간

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임을 밝힘

   * ’21.3월 예정된 WTO 무역과 환경 협의체에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등을 담은 이니셔티브 제출 계획

□ 한국 기업의 V4 투자는 EU 친환경 정책에 따라 최근 들어 전기차

배터리 등 첨단 분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, 그 결과 지난해

한-V4간 교역은 전년 대비 약 13% 증가한 168억불을 기록함

   * 총 누적 대비 최근 5년간 투자 비중: 對헝가리 74%, 對폴란드 58% 등

    - V4 진출 전기차배터리 주요기업: LG에너지솔루션(폴란드), 삼성SDI·SK이노베이션(헝가리)

   * 對V4 수출: (‘16) 90억불 → (‘17) 93 → (‘18) 115 → (‘19) 122 → (’20) 135, 10.3%↑

□ 산업부는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여 유럽시장의 그린 공급망 구축을

위해 V4와 전기차 배터리 등 협력을 고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임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 

구주통상과 전우표 서기관(☎ 044-203-566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